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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원화하고 있는 현대 도예에 분야에서 퍼포펀스와 융합한 작품들에 주목하며 도예 퍼포먼스 

작품이 담고 있는 수행적 표현과 의미를 연구 및 분석하였다. 이에 미켈 바르셀로, 요제프 나즈, 이강효, 테리 프레임, 

제이제이 맥크라켄의 도예 퍼포먼스 작품들을 분석한 후 퍼포먼스의 수행성과 효과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 결과 

도예 퍼포먼스는 점토를 이용한 신체적 행위를 통해 일반적인 도예 작품에서 보여주는 표현 형식과 제작과정을 

넘어서는 확장성을 보여준다. 또한 행위자의 실시간 공연으로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적 체현으로 작가와 관객이 

서로 관계하는 열린 구조를 통해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해석과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타 매체와의 융합적 시도는 

현대 도예에서 탈경계성을 함의하며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으로 공예적 특성이 강한 도예

분야의 관념적 틀을 깨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주제어 : 융합, 수행성, 현대도예, 퍼포먼스, 다매체성

Abstract This thesis studies and analyzes the performative expression and meaning of ceramic 

performance art in the diversifying contemporary ceramic art. Therefore, after analyzing the 

ceramic performance works of Miquel Barcelό, Josef Nadj, Kang-hyo Lee, Teri Frame, and J. J. 

McCracken, I tried to find out the performativ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eramic performance shows the expandability beyond the expression form and 

production process shown in general ceramic artworks through physical actions using clay. In 

addition, the real-time performance of the actor is a process embodiment of creating an event, and 

the open structure in which the artist and the audience relate to each other enables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in a different way than before. Convergence attempts with other media imply 

borderlessness in contemporary ceramics and show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into new field. Thi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that breaks the ideological frame of the ceramic arts field, 

which has strong craf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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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의 다변화한 예술의 환경에서 오늘날 매체를 

기반으로 한 예술가는 장르 고유의 틀을 해체하고 파괴

하며 그들의 독특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매체와의 혼합, 재구성, 융합을 통한 다양한 발전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예는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존재한

영역으로 그릇이라는 쓰임의 기능을 지닌 사물로써 

그리고 인간의 사고와 소통의 도구로 존재해왔다. 20세기

이후 도예의 성격은 전통과 공예의 개념에서 벗어나

예술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1950년대 

미국 오티스 그룹(Otis Group)을 중심으로 한 도예가

들의 전위적 활동은 기존 도예의 공예적 고정관념을 뒤

엎는 행위로 흙의 예술성과 조형적 가능성을 끌어내며 

새로운 도예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현대 

도예는 그 표현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며 작가 

자신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창조행위로 확대

되며 실험적이며 새로운 도자예술의 모습으로 진행되었

다. 따라서 매체를 기반으로 한 도예가의 탈 장르적 경

향에 의한 영역 확장과 타 분야 예술가들에 의한 도자 

매체의 활용이 현대 도예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만

들어가고 있다. 

특히 시간과 행위를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가 회화나 

조각이 주를 이루는 기존의 미술에 확장성을 부여하며 

시각예술의 주요 언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최근 

뉴욕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MOMA)

을 비롯한 동시대 미술관에서 퍼포먼스 작품 수집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에서 퍼포먼스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

할 수 있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대 도예의 실험적 

도전으로 예술가의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퍼포먼스

와 도자 매체가 융합한 작품에 주목하고 분석하여 도예 

퍼포먼스의 가능성과 작품이 담고 있는 수행적 특징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 도예의 퍼포먼스와 도예의 융합 

작품을 다루기 위해 2000년대 이후의 현대 작가들의 작

품을 대상으로 한다. 도예 퍼포먼스 사례들을 분 석 하

기에 앞서 퍼포먼스의 개념과 퍼포먼스 예술의 특징인 

수행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퍼포먼스와 

융합한 다양한 도예작품의 내용과 수행적 특징을 분석

한다. 관련 작가와 작품에 관한 연구를 위해 관련 연구 

논문, 정기간행물, 단행본,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을 활용

하였다.

2. 퍼포먼스 예술의 고찰

2.1 퍼포먼스의 이해 

퍼포먼스는 1960년대 후반 등장한 현대 미술의 한 

장르로 전위성을 지니며 여러 예술 장르와 상호작용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혼합 예술적 특징으로 인해 그 

개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퍼포먼스의 어원은 ‘실행’, ‘작업’을 뜻하는 라틴어 

‘perfunito’ 또는 ‘funtus’에서 유래한다.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퍼포먼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신체적 예술 

활동이다[2]. 

퍼포먼스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미적 오브제에 집중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 환경에 비물질화와 시간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오브제의 비물질화를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미술을 감상할 때 경험하는 고정

된 오브제와 그에 따른 텍스트 대신 예술가의 신체적

행위와 과정 그리고 내용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3].

퍼포먼스의 보편적 특징은 일회성에 있다. 현장에서 

실재 행위를 통해 상황을 만드는 실연예술(Live art)로 

작가의 의도와 주어진 상황에 의해 즉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열린 방식의 예술이다. 일회성, 즉흥성, 우연성 등 

퍼포먼스의 장르적 특징은 현장에서 작가와 관객에게 

생동감을 전달하며 다른 재미와 감흥을 유발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사용되는 매체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퍼포

먼스의 성격이 달라지며 다양한 예술적 형태로 전개할 

수 있다. 

2.2 퍼포먼스의 특징: 수행성 

퍼포먼스 예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수행성은 

신체적 행위로서 예술을 이행하는 예술가적 활동을 말

한다. 수행성은 ‘행위하다(to perform)’에서 비롯되었으며,

퍼포먼스 예술에서의 신체적 행동은 어떠한 의도를

가진 일반적 행동이 아닌 특정한 의도가 없는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지시적 행동은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 자체가 예술이 된다[4].

시빌 크래머(Sybille Krämer)는 퍼포먼스를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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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사이의 감각적-활동적 긴장관계를 전제하는

지각과정들, 그리고 지각화 및 보여짐의 관계”[5]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수행성으로 인한 ‘지각화’ 개념을 통해 

행위자와 관객과의 관계 변화를 강조한다. 이것은 행위자와

관객의 상호관계, 즉 ‘사이’의 개념을 통해 이분법적 관계

를 해체하고 일시성에 기반한 지각의 변화로 행위자와 

감상자 모두 주체적 의미 생성 및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6].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는 “기존의

작품 개념 대신에 사건 개념”[7]이라고 퍼포먼스의 수행적

전환을 설명한다. 이것은 인공적 제작물인 기존의 예술을

고정된 텍스트로 보는 해석의 개념에서 벗어나 수행적 

행위에 주목하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연적이고 창발적인 요소들을 통해 현재성에 기반한 

‘사건’을 만들어간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퍼포먼스를

통한 수행성은 작품을 과정적으로 전환하며 작품의

표현과 감상에 있어 ’사건‘과 ’현존‘에 주목하게 한다. 퍼포

먼스의 행위는 행위자와 관객이 공간, 육체, 소리, 매체 

간에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작품을 완성한다[8]. 

그러므로 수행성은 즉흥성, 우연성, 현재성, 신체성 

등을 바탕으로 작품에 있어 시점의 변화를 일으켜 작가

와 관객이 함께 주관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3. 도예와 퍼포먼스의 융합 사례 분석 및 효과  

현대도예의 새로운 표현은 앞서 언급한 대로 1950년대

이후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공예의 범주에서 

벗어나 흙이라는 매체의 독창성과 특징을 이용한 전위적

물성 실험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오티스 그룹의 예술 활동은 흙을 공예재에서 표현재로

확장하며 예술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로즈 슬리브카와 존 코플란은 ‘공예의 형태에서 기능을 

분리시킴으로써 도예계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관습, 

고정관념을 전복시키는 은유적이고도 강력한 아방가르

드 행위’라고 오티스 그룹의 해체적·전위적 성향을 평가

하였다[9].   

퍼포먼스를 도예 작업과 융합한 작품은 현대 도예의 

예술적 창작의 틀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주며 사회적 

문제, 역사, 환경, 인간존재와 이중성 등 다양한 내용을 

표현한다. 미켈 바르셀로와 요제프 나즈, 이강효, 테리 

프레임, 제이제이 맥크라켄의 작품 사례를 통해 도예 퍼

포먼스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미켈 바르셀로, 요제프 나즈(Miquel Barcelό, 

Josef Nadj)

스페인 화가이자 도예가인 미켈 바르셀로와 프랑스-

세르비아 안무가 요제프 나즈가 공동으로 구상한 퍼포

먼스 파소 도블레(Paso Doble) Fig. 1는 2006년 아비

뇽 페스티벌에서 처음 공연되었다. 두 예술가는 이 작품

에서 점토를 이용한 반(反) 미학적이고 전위적인 퍼포먼

스로 파격적인 감정을 전달한다. 

Fig. 1. Paso Doble, Miquel Barcelό, Josef Nadj, 2006.

공연의 무대는 점토로 덮인 벽과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예술가는 벽 뒤에서 나타나 다양한 행위로 퍼포

먼스를 진행한다. 여기에 알렝 마헤(Alain Mahé)의

사운드 디자인이 더해지며 촉촉한 분위기를 만든다. 

점토 벽이 숨을 쉬듯 조심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반복

적인 움직임을 시작으로, 검은 양복을 입고 무대로 나온 

두 작가는 도구를 이용해 점토로 이루어진 바닥과 벽을 

파헤치고 몸으로 흙을 누르고 던지고 때리는 등의 행위로

무대를 변화시켜 나간다. 이후 점토 항아리와 사발 형태

들을 머리에 얹어 사람이나 동물 형상의 가면을 만들고 

하얀 흙물을 뿌리고 그림을 그리는 등 인체와 점토,

그리고 무대를 하나로 만드는 ‘살아있는 조각’을 보여준다

[10]. 마지막으로 공연은 두 작가가 점토 벽을 뚫고 들어가

사라지며 끝난다. 퍼포먼스가 끝난 세트장의 모습은 마치

선사 시대의 동굴 벽화와 같은 흔적을 연상시키며 창조의

과정과 희생의 개념을 은유적이고 서사적으로 표현하였다.

바르셀로와 나즈가 구상한 퍼포먼스는 공연장을 거대

한 캔버스와 같이 사용하였다. 마치 액션 페인팅에서 보

이는 제스처처럼 점토와 몸에 의한 수행적 행위가 조각

적으로 해결되고 이것이 다시 물질적 질감을 지닌 회화

로 해결되는 융합적 순환성을 보여준다[11]. 이는 도예

의 확장성의 측면에서 보면 매체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표현력과 미학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점토와 도구, 몸을 이용한 행위와 음향, 그리고 무대공간

전체를 활용한 이야기의 전개는 행위자와 관객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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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현존성에 주목하게 하며 작품 자체가 하나의 과정

이자 상호교감의 경험을 이루어낸다.

       

3.2 이강효

이강효는 도개와 수개를 이용한 옹기타렴 방식으로 

독을 만들고 그 위에 화장토나 안료를 뿌리는 행위로 

옹기분청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Fig. 2. 그의 퍼포먼스

는 단지 기존의 용기 작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오랫동안 큰 항아리를 만드는

기법에다 하얀 백토로 분장하는 분청을 결합시켜 작품을

해오다 보니 외국에 갈 기회들이 생겼다. 특히 워크숍에

서는 시범을 보여야 했고 그것이 하나의 퍼포먼스가 됐다.”

라는 작가의 말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작업 습관, 

감각들이 결합하여 발현된 하나의 조형 형식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12]. 

이강효의 퍼포먼스는 사물놀이의 리듬에 맞춰 도예 

제작과정을 통한 거대한 항아리를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의 화장토를 번갈아 뿌리거나 손과 도구를 이용해 

문대는 행위를 거듭하며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액션페

인팅의 퍼포먼스적 요소는 물감을 캔버스에 흩뿌려 다

채로운 색의 그물망의 추상적 화면을 만드는 잭슨 폴록

(Jackson Pollock)의 행위적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강효는 즉흥성, 추상,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전위성을 행위의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전통적 재료와 

기법의 확장적 표현, 경험과 숙련, 그리고 내적 힘에 의

한 은유적 표현이자 물성 표현의 확장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13]. 또한 폴록의 액션 페인팅 작업은 행위 된 작품

으로 현재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결과물로만 존재하지

만, 이강효의 분청 퍼포먼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재료

로 존재한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분청 퍼포먼스에서의 수행적 행위는 도자의 전통적 

장식기법에 대한 신선한 접근방식과 관심을 일깨운다. 

이강효의 퍼포먼스는 분청에 대한 재현적 의미로의 해

석을 거부하고 행위자와 관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

호작용을 유도한다. 사물놀이에 맞춰 시시각각 변하는 

행위자의 내적 감정을 표출하는 창발적 움직임에서 관

객은 행위자의 현상적 몸을 보게 되고 지각의 변환이 일

어난다.

Fig. 2. Buncheong performance, Kang Hyo Lee. 2014.

3.3 테리 프레임(Teri Frame)

테리 프레임의 ‘인간 이전, 인간 이후, 비인간(Pre-

Human, Post-human, Inhuman)’은 인간의 신체와 

아름다움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퍼포먼스 

시리즈이다. Fig. 3. 프레임은 책상에 앉아 거울 앞에서 

얼굴에 점토를 붙여 가며 자신의 얼굴을 변형시켜 다양

한 형상을 만든다. 작품은 유인원, 초기 인간, 하이브리

드, 비율, 인종 및 포스트 휴먼 이라는 제목으로 6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막에서는 주제에 따른 얼굴

의 변화를 보여준다. 작품은 진화한 인체의 연대기적 표

현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예술과 과학에 

의한 유동적 변화에 대한 인지이다[14].

프레임은 작가노트에서 비규범적 신체와 고대 그리스 

조각상이나 18세기 패리안(Parian) 자기 흉상과 인형에 

반영된 계몽주의적 수순성, 그리고 이상적인 얼굴의 아

름다움 같은 서구 양식의 패러다임과 관계에 대해 고찰

한다고 말하며 서구 사회에 만연한 미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하는 아름다움의 개념을 강조

한다[15]. 

점토로 새로운 살과 피부를 만들고 다시 만들어 변화

하는 행위는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된 기준이나 규칙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자 매체의 물질성 탐구를 통

해 살을 점토로 표현하며 점토와의 물리적인 유대감을 

보여준다. 신체의 변신을 연속을 보여주는 유동적인 움

직임은 생리적, 심리적 한계성을 반영하며 ‘미’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작가는 점토의 물질성을 탐구한다. 점토의

가소성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 등의 몸의 변화를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물성 자체를 

활용한 즉흥적 표현과 기록적 의미를 띠며 고정된 기존 

도예의 관습적 접근방식을 환기한다.

프레임의 테이블 위에서 행위를 하는 구성은 관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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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상호관계를 통해 자기 생산적 의

미를 생성한다. 즉, 작품의 수행적 요소는 시각적 공간

을 촉각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며 체현을 통해 관객의 몰

입과 새로운 지각을 창출한다.

Fig. 3. Pre-human, Post-human, Inhuman Act 1: 

Simians, Terri Frame, 2011

         

3.4 제이제이 맥크라켄(J. J. McCracken)

제이제이 맥크라켄의 작품 굶주림(hunger)은 점토 

먹기(Geophagy) 퍼포먼스로 2009-2010년 더 클레이 

스튜디오(The Clay Studio)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Fig. 4.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로 노숙자 보호소 자원봉사,

전시, 지역사회 공헌, 총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도심의 기아 문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

하였다. 맥크라켄은 프로젝트 2단계의 갤러리 전시에서 

‘점토 먹기’ 퍼포먼스를 하였다. 점토로 덮인 모델들이 

불에 굽지 않은 점토로 캐스팅 된 과일과 채소 등을

섭취하는 행위를 보여준다. 작품의 공간은 시각적으로 

연회와 같은 풍성한 모습 같지만 점토로 인한 단색조의 

메마른 풍경으로 풍부하지만 영양과 없는 음식을 과도

하게 소비하는 문제점을 시사한다[16].

전시장에서 보이고 느껴지는 실제적 행위와 소리,

냄새, 맛은 관객을 다감각 예술 경험으로 끌어들인다. 

시각적 감상에 익숙한 관객의 단순한 감상 환경을 현장

성에 의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또한 작품의 수행성이 주는 지각화로 작가는 현대 사회

의 굶주림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고 관객의 공감도를 

강화하여 주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

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Fig. 4. Hunger. J.J. McCracken. 2009-2010.

3.5 수행적 전환 효과

위의 사례들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도예 퍼포먼스의

수행성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에 따른 이야기 전개에 있어 역동적 시각화

를 생성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적 사건으로 행

위자와 관객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며 몰입과 반

응을 높였다.

둘째, 창발적 행위와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도자 재료

와 제작과정의 통념적 인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나 이미지를 행위를 통해 체현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와 관객이 주체적으로 인지하고 해석하는

‘사이’ 구조를 통해 지각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이상의 분석 내용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5. Performative transformation effect using 

performance  

4. 결론

본 연구는 도예가 퍼포먼스와 융합한 사례를 분석하고

확장성과 신체적 수행성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도예와 인간의 몸으로 하는 예술인 퍼포먼스와의 융합

으로 점토라는 주요매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며 확

장적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점토라는 매체를 연구하

고 행위, 장소, 과정의 중요성을 통해 도예 밖의 도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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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게 하는 여러 작가의 시도를 본문에 제시한 사례

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예와 퍼포먼스의 융합은 도예에서의 재료와 

기술, 수공예성에 대한 전통적이며 관념적 경계를 허물

고 수행성을 통한 표현 범위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가능

성을 보여준다. 둘째, 작품의 개념 표현을 중시하는 현

대 미술의 생태에서 퍼포먼스는 도예가 보여주는 매체

성과 공예성, 또는 오브제적 한계를 넘는 효과적 방법론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도예 퍼포먼스만의 수행적 

효과로 현재성과 창발성, 그리고 관객의 참여 가능성 등

을 통한 작가와 관객과의 관계에 변화를 주어 기존과 다

른 미적 경험을 제공하여 감상방식과 작품에 대한 이해

를 주체적이고 상호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변하는 현대 미술에서 분야 간의 혼성적 시도는 이

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도예 분야에서도 개념

적이며 실험적인 도전과 의식들이 기존의 경계를 허무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체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

용한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적 시도는 현대 도예의 표

현 범위를 넓히고 분야만의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형성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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